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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5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데 아직도 2년?”
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해야
- 국민권익위, 카투사‧어학병‧통번역병 등 지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모집 시 

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권고

□ 앞으로 카투사, 어학병, 통‧번역병 같은 어학전문 현역병 등의 선발 시 

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형평성 

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될 전망이다.

  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어학전문 현역병 및 

일부 군 간부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

5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등에 

권고했다.

□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

등록제도*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

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. 

   *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

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

□ 각 군도 통역장교 등의 모집에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

했으나,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는 여전히 2년의 인정기간을 

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.



   특히,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2,000여 명이 

탈락하는 높은 경쟁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

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해서 시간적,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. 

□ 이에, 국민권익위는 이미 어학성적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 만큼 

시행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어

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 및 각 군 본부와 

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.

□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“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

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, 

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.”라며, “국민권익위는 

앞으로도 군 복무와 관련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

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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